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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화가’, 제주에 정착하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http://kimtschang-yeul.jeju.go.kr/kimArt/main-
View.do;jsession-
id=B05962EDB28BA387C37EA981E9C2475C)개관

김창열 / 1929년 평안남도 맹산 태생. 1971년 물방울을 소재로 다룬 이래, '물방울 화가'로 불려 왔다. 2004년 프랑스 

국립주드폼미술관에서 물방울 예술 30년을 결산하는 전시를 열었고, 한국에서는 2009년 부산시립미술관,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작품세계 전반을 회고하는 전시를 개최했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미술관이 
건립됐다. 제주시는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 내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을 올 5월에 완공했다. 
지상 1층, 연면적 1,587㎡ 규모. 김창열 화백이 총 220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지난 9월 24일 문화예술계 인사,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식을 열었다. 
김창열미술관은 수년 전부터 양평, 경주 등에서 건립이 
추진됐으나 무산되고, 결국 제주에 둥지를 틀었다. 김 화백은 
미술관 개막에 감격적인 소회를 밝혔다. “6.25전쟁의 혼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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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살면서 이중섭 등 좋은 분들을 만났다. 이후 서울, 뉴욕을 
거쳐 파리를 흘러 다니며 반세기를 ‘떠돌이’로 살았다. 이국 생활은 
정서적으로  ‘유배’나 다름없어 내 나라 땅에 삶과 예술의 종착지를 
찾았는데, 제주도가 흔쾌히 내 작품을 받아줬다. 달마대사는 
10년의 면벽 끝에 득도했다는데 나는 평생을 물방울을 그리고도 
득도는커녕 아직도 속물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술관을 지어 받았으니, 어쩌면 달마대사 못지않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회귀>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94×300cm 2012

김 화백은 1929년 평안남도 맹산 태생.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이다. 이쾌대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워 1949년 서울대 미술대학에 입학했으나, 6.25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학교에 지원해 195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제주에서 경찰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인연이 
결국 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진 것. 미술관은 건축가 홍재승이 
설계를 맡았다. ‘신전’ 혹은 ‘무덤’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김 화백의 뜻을 반영해 나뭇결 문양의 검회색 콘크리트로 외벽을 
단장했다. 또 건물 중앙에 물을 채운 중정을 만들어 물방울이 자연 
광선에 반사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출한 것도 특징이다. 한편 
초대관장으로는 전 대구미술관 관장 김선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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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캔버스에 유채 46×40cm 1964

개관전 <존재의 흔적들>은 기증 작품을 연대기로 구성해 
김창열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다. 1960년대 초 전쟁의 
상흔을 담은 앵포르멜 작품에서부터 1970년대에 물방울 그림이 
나오기까지의 조형 궤적을 반추하는 ‘물방울의 기원’, 19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천자문을 병행해 그렸던 <회귀> 연작 
중심의 ‘존재의 흔적들’, 물방울이라는 모티프로 일관하면서도 
캔버스 마포 신문지 모래 나무판 등 다양한 지지체를 끌어들인 
‘물방울의 변주’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 서문에서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그 물방울의 세계를 “정념도 이념도 모두 걸러내고 
마지막 고통마저도 저온 처리한 궁극의 결정체. 오랜 질문과 탐색 
그리고 참음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의 정신의 결정작용”이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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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건물 외관

김창열 화백은 물방울 그림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이고 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방울 그림은 곧 사라질 찰나를 붙잡고 있다. 그는 이 
물망울이라는 단자(nomad),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의 
실체에 삶의 희로애락, 존재의 흔적, 더 나아가 사상(‹a)을 
뛰어넘는 공(z)의 세계, 무(!)의 세계를 농축해냈다. 45년간 파리를 
무대로 작품 활동을 펼쳐 국립주드폼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는가하면,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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